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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손주영이 25일(현지 시간)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진행 중인 구단 스프링캠프

에서 첫 불펜피칭을 진행하고 있다. (사진=LG 트윈스 제공) 2026.01.27.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문채현 기자 =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토종 에이스 손주영이 지난해보다 빠르게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. 

손주영은 지난 25일(현지 시간)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진행 중인 LG 스프링캠프에서 첫 불펜피칭에 나섰다.

이날 그는 전력이 아닌 70% 힘으로 공을 던지며 투구 밸런스와 움직임을 중점으로 확인했다. 직구 24구를 비롯해 포크, 커브,

커터 등 총 35구를 던졌다. 직구 최고 구속은 140㎞가 찍혔다.

구단은 "직구와 커브 로케이션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"는 평가를 내렸다.

캠프 첫 불펜피칭을 마친 손주영은 "시차 적응이 완전히 되지 않아 밸런스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, 생각보다 상태가 괜

찮았다. 특히 구속은 작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다. 변화구는 직구를 충분히 던져놓은 뒤 본격적으로 다듬으

려고 한다"고 소감을 전했다.

이번 캠프에서 구단 데이터 팀은 투수의 옆과 뒤에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해 손의 그립과 스플리터 궤적을 확인하며 피드백을 하

고 있다. 손주영은 "그 덕분에 훨씬 효과적인 피칭이 가능했다"고 만족감을 전했다.



이어 그는 "현재로서는 팔 상태도 괜찮다. 작년에는 두 번째 피칭 때 구속이 136~137㎞ 정도였는데, 지금은 140㎞까지 나오

고 있다.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약 2주 정도 빠른 페이스라고 느낀다. 사이판에서 비교적 일찍 몸을 만들어온 것도 도움이 된 것

같다"고 설명했다.

마지막으로 손주영은 "스플리터를 중심으로 변화구를 확실히 정립한 상태로 캠프를 마무리하고 싶다. 이후에는 강도도 최대한

끌어올려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할 계획"이라며 "만약 WBC 대표팀에 선발된다면 일본 일정까지 이어진다. 부상 없이 모든 일

정을 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지금 단계에선 '안 아픈 것'이 최우선 목표"라고 말했다.

김광삼 LG 투수코치는 손주영 첫 불펜피칭을 지켜본 뒤 "주영이가 대표팀 일정으로 사이판에서 몸을 만든 뒤 합류했는데, 원래

페이스가 빠른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"며 "좋은 환경에서 몸을 만들어온 효과가 분명히

보였고, 작년에 좋은 성적을 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"고 만족감을 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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